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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풀이 방법

鄭澈(1536-1593)의 <續美人曲>1)은조선시대의평가들그대로 <思美

人曲>과 <關東別曲>과더불어지금도여전히걸작으로인정되고있다. 그러

나예전의평들에서그요인을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고, 현재의가지가

지 고찰에서도 그 正鵠을 밝혀내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다.

* 전북대학교

1) �松江歌辭�(李選本, 木板), 임기중 편, �歷代歌辭文學全集� 제2권, 아세아문화사,

1987, 581-584쪽.

이논문은 <쇽미인곡>의眞面目을, 아주자연스럽고조화로운짜임새를

갖추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이 작품의 짜임새는

작자가作意를효과적으로形象化하기위하여의도적으로작품을얽어짠

데에서비롯된것이고, 그풀기를끝낼때까지눈으로더듬기만하는迷路

狀態에 있을 따름이다. 이 미로를 무난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얽어 짠

의도의심층을차근차근훑어나가면서풀이의실마리를찾아내는것이필

요하다. 이과정은시내의깊고얕은데를가려건너갈수있도록징검다리

놓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

이풀이의시작은작중두화자의대화내용에담긴時間들을찾는데에서

할것이다. 이로써두화자의대화장소와시간, 대화내용들의진행을정돈

할것이다. 그리고대화내용들에서문맥및구절들의관계를의미와기능

의측면에서세밀하게살펴따져보면, 화자들의속생각과성격, 곧작자의

창작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이 분석의 결과로써, 예전의

평들을부연할수있거나기존연구의결과들에대하여직접대조없이도

비교하는 효과도 있게 될 것이다.2)

2) 기존 연구 결과를 직접 다루지 않는 까닭은, 부분적으로 같거나 흡사한 결과가 없

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 논문의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기 때문이며, 이 논문의 논술

에 치중하기 위해서이다. 최근에 나온 몇 편에서도 여러 방법의 적용 및 개별적 관

점의 개진은 있었어도 진전된 양상은 없다고 판단된다. 한 사례를 들면, 융의 심리

학이론을 방법으로 적용하여 논리정연하게 설명한 논문(이유진, 2007.)이다. 이 논

문에서의 문제는 작품 내용을 분석방법에 기계적으로 맞춘 결과로 작품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엉뚱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예컨대, 꿈에 임을 만나는 부분

에 대하여 화자가 임의 소식도 알고 싶어 하는 심리까지 포함하여 ‘꿈에 나타난 임은

모성애를 자극하는 아들에 가깝다.…그녀는 모성적 사랑의 힘으로 임을 둘러싼 어둠

을 물리치고자 한다.’(158쪽)나 ‘궂은비’를 중심으로 한 대화 부분에 대하여 ‘마리아

(영적인 모성)가 빛을 발하는 동안 어둠 속에 숨어 있던 헬레네(성적 에로스)가 한

마디 던지고 있는 것’(159쪽) 같은 설명은 君臣의 관계, 화자(작자)의 현실적 역할

과 상황, 작중 두 화자의 성격을 작품 내용에서가 아니라 분석방법으로 결정해버리

고 마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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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면, 작자들이구상을하는동안이나그후작품을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그 얼개 및 표현의 變形生成을 거듭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것이다. 이는미적형상화를위해서이다. 이에는아주유기적이고

응집력 있는 짜임의 논리가 사용된다. 이 논리는 바로 작품들에 內藏된,

미로 형성의 원리, 미로 통과의 이정표이다.

2. 作品 보기

여기옮긴작품원형에기호표지를붙여작품내용을크고작은부분으로

나누어보인까닭은문맥을쉽게파악하고문맥에서의상호의미관계를드

러내 보이기 위해서이다. 이 분별은 다음의 작품 분석에 사용될 것이며,

이 작품 분석의 결과를 담은 것이다.

Ⅰ

㉠뎨 가 뎌 각시 본 듯도  뎌이고

㉡天텬上샹 白玉옥亰경을 엇디야 離니別별고

㉢ 다 뎌 져믄 날의 눌을 보라 가시고

Ⅱ

①어와 네여이고

②㉠이내 셜 드러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얌즉가마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 ⓑ나도 님을 미더 군디 젼혀

업서

㉣ⓐ이야 교야 어러이 돗디 ⓑ반기시 비치 녜와 엇디

다신고

㉤누어 각고 니러 안자 혜여 니

㉥ⓐ내 몸의 지은 죄 뫼티 혀시니 ⓑ하히라 원망며 사이라

허믈랴

㉦셜워 플텨 혜니 造조物믈의 타시로다

Ⅲ

글란 각마오 친 일이 이셔이다

Ⅳ-Ａ

①㉠님을 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믈  얼굴이 편실 적 몃 날일고

ⓑ春츈寒한 苦고熱열은 엇디야 디내시며 秋츄日일 冬동天텬은 뉘

라셔 뫼셧고

ⓒ粥쥭早조飯반 朝됴夕셕뫼 녜와 티 셰시가

ⓓ기나긴 밤의 은 엇디 자시고

②㉠ⓐ님다희 消쇼息식을 아므려나 아쟈 니 ⓑ오도 거의로다 ⓒ일

이나 사 올가

㉡ⓐ내  둘  업다 ⓑ어드러로 가쟛 말고

Ⅳ-Ｂ

①㉠ⓐ잡거니 밀거니 놉픈 뫼 올나가니

ⓑ㉮구롬은니와 ㉯안개 므일고

ⓒ㉮山산川쳔이 어둡거니 日일月월을 엇디 보며 ㉯咫디尺쳑을 모

거든 千쳔里리 라보랴

㉡ⓐ하리 믈의 가 길히나 보랴 니 ⓑ람이야 믈결이야 어둥

졍 된 뎌이고 ⓒ샤공은 어 가고 븬 만 걸렷고

㉢ⓐ江강天텬의 혼자 셔셔 디  구버보니 ⓑ님다히 消쇼息식이

더옥 아득 뎌이고

②ⓐ茅모簷쳠  자리의 밤듕만 도라오니

ⓑ半반壁벽 靑쳥燈등은 눌 위야 갓고

ⓒ오며 리며 헤며 바자니니 ⓓ져근덧 力녁盡진야 픗을 잠간

드니

ⓔ情졍誠셩이 지극야 의 님을 보니 ⓕ玉옥  얼구리 半반이나

마 늘거셰라

ⓖ의 머근 말 슬장 쟈 니

ⓗ눈믈이 바라나니 말인들 어이 며 ⓘ情졍을 못 다야 목이조차

몌여 니

ⓙ오뎐된 鷄계聲셩의 은 엇디 돗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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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虛허事로다 이 님이 어 간고

ⓛ결의 니러 안자 窓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 

이로다

Ⅴ

㉠하리 싀여디여 落낙月월이나 되야 이셔 님 겨신 窓창 안 번드시

비최리라3)

㉡각시님 이야니와 구비 되쇼셔

3. 現場 ･ 時刻

Ⅰ ㉠뎨 가 뎌 각시 본 듯도  뎌이고. ㉢ 다 뎌 져믄 날의 눌을

보라 가시고

Ⅱ ①어와 네여이고. ②㉠이내 셜 드러보오

ⅣＡ②㉠ⓐ님다히 쇼식을 아므려나 아쟈 니 ⓑ오도 거의로다 ⓒ일

이나 사 올가 ㉡ⓐ내  둘  업다 ⓑ어드러로 가쟛 말고

Ⅴ ㉠하리 싀여디여 낙월이나 되야 이셔 님 겨신 창 안 번드시 비최

리라

㉡각시님 이야니와 구비나 되쇼셔

Ⅰ과Ⅱ①의내용은작중두화자의만남과그시각과그장소를알려준

다.이대화는두화자가길을가다가만나건네는인사와응대및그내용을

압축한것이다. Ⅰ㉠의 ‘저기가는’과 ‘본듯도하다’와Ⅱ①의 ‘아, 너구나’는

Ⅰ㉢의 ‘해다져저문날’과어울려길가는도중에두화자가서로의얼굴을

알아볼수있을정도의거리를두고만난장면을연상하게한다. 이시각은,

두 화자가 길을 마주 가면서 서로 건너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3) �松江歌辭� 星州本(木板 : 같은 책, 571-576쪽.)에는 Ⅴ㉠ 부분이 없다. 이와 같

은 사본들이 있다. 이후 본문에 작품 원문을 인용할 경우에 원문 이해에는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원문의 한자를 빼고 인용한다.

정도로 떨어진, ‘저기’에 담긴 거리감에서 아직 석양빛이 남아 있는 이른

저녁 무렵임을 알 수 있다. 그 장소는 각각 어디로 가던 도중의 길 어느

곳이다.

ⅣＡ②㉠ⓑ의 ‘오늘도 거의로다’에서 이른 저녁시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ⅣＡ는Ⅱ②㉠의 ‘이내사설’의내용이다. 이내용은임의소식을

애타게알고싶어하는마음(ⅣＡ②㉠ⓐ아므려나아쟈니 / ⅣＡ②㉠ⓒ

일이나사올가)과그소식을알수없어아주안타까워하는마음(ⅣＡ

②㉡ⓐ내둘업다)을담고있다. 이간절한마음은하루가다저물

어가는시각을매개로애절한심리(ⅣＡ②㉡ⓑ어드러로가쟛말고-어디로

가야그소식을알수있단말인가)로변한다. 이사설은화자가상대화자

를만난현장에서그상대화자에게독백하듯토로하는속마음이다. 이속

마음이다시Ⅴ㉠의 ‘죽어넋으로라도임을만나고싶어하는의도’에서그

간절하고애절함은더할수없이극대화되고, 상대화자는Ⅴ㉡의말로위

로한다.

이 인용 부분은 두 화자가 이른 저녁 시간 ‘현재’에 길 ‘현장’에서 만나

나누는대화이다. 여기서확인한작중시각과장소가이작품의작중시간

과장소라는것이결정되면, 이인용부분은이작품의, 내용과문맥의핵심

으로 인정될 것이다.

4. ‘이내 사설’의 시간적 짜임새

Ⅱ②㉠의 ‘이내사설’은다음과같이세부분의내용으로이루어져있다.

이세부분은다른화자의말인Ⅲ과, ⅣＡ②의현재시각이각각의경계표

지가 되어 분별된다. 곧, Ⅱ②㉡-㉦, ⅣＡ, ⅣB 세 부분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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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②㉠이내 셜 드러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얌즉가마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 ⓑ나도 님을 미더 군디 젼혀 업서 ㉣ⓐ이야 교야 어러이

돗디 ⓑ반기시 비치 녜와 엇디 다신고 ㉤누어 각고 니러 안

자 혜여 니 ㉥ⓐ내 몸의 지은 죄 뫼티 혀시니 ⓑ하히라 원망며

사이라 허믈랴 ㉦셜워 플텨 혜니 조믈의 타시로다

Ⅲ 글란 각마오. 친 일이 이셔이다

ⅣＡ①㉠님을 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믈  얼굴이 편실 적 몃 날일고 ⓑ츈한 고열은 엇디야 디내

시며 츄일 동텬은 뉘라셔 뫼셧고 ⓒ쥭조반 됴셕뫼 녜와 티 셰시가

ⓓ기나긴 밤의 은 엇디 자시고

②㉠ⓐ님다히 쇼식을 아므려나 아쟈 니 ⓑ오도 거의로다 ⓒ일이나

사 올가 ㉡ⓐ내  둘  업다 ⓑ어드러로 가쟛 말고

ⅣＢ①㉠ⓐ잡거니 밀거니 놉픈 뫼 올나가니 ⓑ㉮구롬은니와 ㉯안개

 므일고 ⓒ㉮산쳔이 어둡거니 일월을 엇디 보며 ㉯디쳑을 모거든 쳔

리 라보랴 ㉡ⓐ하리 믈의 가 길히나 보랴 니 ⓑ람이야 믈결

이야 어둥졍 된 뎌이고 ⓒ샤공은 어 가고 븬 만 걸렷고 ㉢ⓐ강텬의

혼자 셔셔 디  구버보니 ⓑ님다히 쇼식이 더옥 아득 뎌이고

②ⓐ모쳠  자리의 밤듕만 도라오니 ⓑ반벽 쳥등은 눌 위야 갓고

ⓒ오며 리며 헤며 바자니니 ⓓ져근덧 녁진야 픗을 잠간 드니 ⓔ

졍셩이 지극야 의 님을 보니 ⓕ옥  얼구리 반이나마 늘거셰라 ⓖ

의 머근 말 슬장 쟈 니 ⓗ눈믈이 바라나니 말인들 어이 

며 ⓘ졍을 못 다야 목이조차 몌여 니 ⓙ오뎐된 계셩의 은 엇디 돗

던고 ⓚ어와 허로다 이 님이 어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을 열고 바

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 이로다

Ⅱ②㉡-㉦은임의사랑을받게되고임에게서見斥을받게된사연을담

고 있다. 이에 대하여 상대 화자의 말 Ⅲ은 ‘이내 사설’의 화자가 ‘자신의

죄탓’(Ⅱ②㉥ⓐ)이며 ‘조물주가이미정해놓은까닭’(Ⅱ②㉦)이라고자책

하는숙명적인식을달래고(글란각마오), 엉뚱하게생긴일때문일것

(친 일이 이셔이다)이라고 위로하는 내용이다.

Ⅲ에이어토로되는ⅣＡ의내용은①과②사이의긴밀한연결로한묶음

이 된다. 즉, ②㉠ⓐ의 ‘어떻게 해서든지 간절하게 알고 싶어 하는, 임의

소식4)’이란 ①㉡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 두 대목이 분리가 된다면, 그

‘임의 소식’의 實相이 막연해지기 때문이다. 이 두 대목이 결합하여 ‘임의

소식’에대한, 화자의관심이확인됨으로써 ‘이내사설’을토로하는화자의

갈등심리가 문맥에 뚜렷하게 새겨지게 된다.

이ⅣＡ의갈등심리는ⅣB로이어넘겨져구체적으로형상화된다. ‘이내

사설’을 하는 화자가 상대 화자를 만난 현장에서 ‘어디에 가야 임 소식을

알수있단말인가’(ⅣＡ②㉡ⓑ)라고토로하는번민에이어ⅣB가놓여있

다. ⅣB는①②두토막으로나뉘는데, ①에서화자가낮에한일을말하고

②ⓐ에서歸家를말함으로써이①②는낮과밤의행위로분별되고, 하루에

연속된일과라는것을알려준다. 이에이두부분은한묶음이된다. ①은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하였던’ 낮 시간의 행위를, ②는 귀가 후의 밤

시간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심리적 행위를 묘사한 것이다.

두화자가만난시각은 ‘이른저녁무렵’이다. 이시각과ⅣB②의 ‘밤’ 시간

이순조롭게연결되지않고, ⅣB의①도②와연속된하루일과이므로두

화자가만난시각과의연결이순조롭지않다. 두화자의만남과ⅣB의내용

사이에서문맥이연결되지않는결정적인까닭은ⅣB의내용에두화자가

함께있지않기때문이다. ⅣB의①에도②에도 ‘이내사설’의화자혼자만

있다.ⅣB의행위가과거의행위인데도현재시제로묘사된것이이분별을

방해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 이행위의시간성을이로써분별하면문맥에

서의혼란은해결된다. 그러므로ⅣB의①②는 ‘이내사설’에포함된내용이

4) “님다히 쇼식”은 임이 직접 화자에게 보내는 소식이 아니라, 임이 계신 쪽에서 오

는, 임에 관한 소식이라고 풀이하는 것이 작품 내용과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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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결론된다. 곧,ⅣB는 ‘이내사설’의화자가임의곁을떠난날부터거듭

계속해온 일과임을 뜻한다.

두화자가만난이날도 ‘이내사설’의화자가ⅣB①의행위를마치고집

으로돌아가는도중에상대화자를만난것이다. 귀가하여서는또②의행

위가이어질것은뻔하다. 그리고이ⅣB의다음에는두화자가만난현장

에서의대화부분Ⅴ가놓여있다. 작중현장에서의현재시간에이루어져

바로연결되는ⅣＡ와Ⅴ사이에, 이둘과행위시각이다른ⅣB가자리하

고있는것은이ⅣB가그전날및두화자가만나기바로앞시간까지의

述懷라는것을더욱자명하게하는것이다. 결국, 두화자가만난 ‘이른저녁

시간’과길가는도중에만난장소가작중현재시각이고작중현장이라고

결론하게되는것이다. 두화자의대화는둘이만난현재의현장에서이루

어진것이고, 이대화안의 ‘이내사설’에ⅣB가술회의내용으로포함되는

것이다.

5. 構想과 文脈

앞의두분석으로 <쇽미인곡>의겉짜임새는얼추드러났다. 눈으로읽는

이텍스트는최종적으로작성완료된것이고, 이텍스트의짜임은특정한

의도에맞게틀을갖춘것이다. 그러므로작자가이틀로짜게된의도를

이해하기 위한 논리적 추론으로서 그 앞 단계의 짜임, 즉 構想의 짜임을

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이구상은發想과일차완성단계의작품草案을

묶어일컫는것이다. 발상은생각으로이루어지고, 초안은문장화된텍스트

임을 뜻한다.

앞의 두 분석 내용을 이용하여 작품 내용에서 ‘이내 사설’ 화자의 하루

일과를 시간순서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天上 白玉京에서의 상황

Ⅱ②㉡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얌즉가마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

다 녀기실

㉢ⓑ나도 님을 미더 군디 젼혀 업서 ㉣ⓐ이야 교야 어러이 돗

디

ⅣＡ①㉡ⓐ믈  얼굴이 편실 적 몃 날일고 ⓑ츈한 고열은 엇디야

디내시며 츄일 동텬은 뉘라셔 뫼셧고 ⓒ쥭조반 됴셕뫼 녜와 티 셰시

가 ⓓ기나긴 밤의 은 엇디 자시고

㈏ -임의 見斥 받음

Ⅱ②㉣ⓑ반기시 비치 녜와 엇디 다신고

㉤누어 각고 니러 안자 혜여니 ㉥ⓐ내 몸의 지은 죄 뫼티 혀

시니 ⓑ하히라 원망며 사이라 허믈랴 ㉦셜워 플텨 혜니 조믈의 타

시로다

㈐ -낮의 行爲

ⅣＢ①㉠ⓐ잡거니 밀거니 높픈 뫼 올나가니 ⓑ㉮구롬은니와 ㉯안개

 므일고 ⓒ㉮산쳔이 어둡거니 일월을 엇디 보며 ㉯지쳑을 모거든 쳔

리 라보랴

㉡ⓐ하리 믈의 가 길히나 보랴 니 ⓑ람이야 믈결이야 어둥졍

된 뎌이고 ⓒ샤공은 어 가고 븬 만 걸렷고 ㉢ⓐ강텬의 혼자 셔셔 디

  구버보니 ⓑ님다히 쇼식이 더옥 아득 뎌이고

㈑ -귀가 도중의 두 화자 만남

Ⅰ㉠뎨 가 뎌 각시 본 듯도  뎌이고 ㉡텬샹 옥경을 엇디야 니별

고 ㉢ 다 져 져믄 날의 눌을 보라 가시고

Ⅱ①어와 네여이고 ②㉠이내 셜 드러보오 ⅣＡ②㉠ⓐ님다히 쇼식을 아

므려나 아쟈 니 ⓑ오도 거의로다 ⓒ일이나 사 올가 ㉡ⓐ내 

둘  업다 ⓑ어드러로 가쟛 말고

Ⅴ㉠하리 싀여디여 낙월이나 되야 이셔 님 겨신 창 안 번드시 비최

리라

Ⅴ㉡각시님 이야니와 구비나 되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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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후의 상황

ⅣＢ②ⓐ모쳠  자리의 밤듕만 도라오니 ⓑ반벽 쳥등은 눌 위야 갓

고

ⓒ오며 리며 헤며 바자니니 ⓓ져근덧 녁진야 픗을 잠간 드니

ⓔ졍셩이 지극야 의 님을 보니 ⓕ옥  얼구리 반이나마 늘거셰라

ⓖ의 머근 말 슬장 쟈 니 ⓗ눈믈이 바라나니 말인들 어이

며 ⓘ졍을 못 다야 목이조차 몌여 니 ⓙ오뎐된 계셩의 은 엇디 

돗던고

ⓚ어와 허로다 이 님이 어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을 열고 라보

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 이로다

‘이내사설’ 화자의하루일과는이렇게다섯부분으로정리된다. 이다섯

부분은 작중 현재의 시간과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간순서에만 따라

단일하게 열거한 것이다.

㈎항 ‘天上白玉京에서의상황’을설정한것은Ⅰ㉡의 ‘텬샹옥경을니

별고’와ⅣＡ①㉠의 ‘님을뫼셔이셔’로미루어그내용을가려내어한것

이다. 이에는 화자가임의사랑을받고그임을 ‘지극졍셩’으로 侍從한

정황이담겨있다. ⅣＡ①㉡ⓐ-ⓓ는화자의마음이백옥경에있을그당시

부터현재까지변함없이일관됨을암시한다. ㈏항은, 임의見斥을받아백

옥경을떠난후에, 자신의지극한사랑을임은지나친아양이고교태라고

느꼈을것이라는추측에자책하며후회하는내용이다. 이자책과후회속에

서도화자의변함없는지극한임사랑은㈐ㆍ㈒항에서거듭확인된다. ㈐ㆍ

㈑ㆍ㈒항은낮ㆍ저녁ㆍ밤의시간에따라나뉜것이며,㈎항의공간배경은

백옥경 안이고, ㈏-㈒항의 공간 배경은 백옥경 밖이다.

이다섯항목에서㈑항을가리면, 화자의하루일과가그대로드러난다.

이하루일과는㈎ㆍ㈏항의心懷와㈐ㆍ㈒항의임소식알기行爲로나뉘는

데, 심회는이행위에내재하고이행위는심회가표출된것이라는표리관

계를유지한다. 그러므로㈎ㆍ㈏ㆍ㈐ㆍ㈒네항은한화자에국한된, 유기

적인 맥락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내용의유기적성격은화자가알고싶어하는, ‘임소식’의내용에초점

을맞추면드러난다. ⅣＡ②㉠ⓐ “님다히쇼식을아므려나아쟈니”의 ‘소

식’은ⅣＡ①㉡ⓐ-ⓓ의내용에관한것이다. ⅣＢ①㉢ⓑ의 “님다히쇼식”도

같은내용이다.ⅣＡ①㉡ⓐ의 “믈얼굴이편실적몃날일고”와ⅣＢ

②ⓕ의 “옥얼구리반이나마늘거셰라”는내용이상응되어 ‘옥같이맑

은얼굴’은 ‘잔잔한물처럼편안한얼굴’과같은뜻이며, 임의안부에관련된

표현이다. ⅣＡ①㉡ⓐ-ⓓ에서ⓑⓒⓓ세가지는한해ㆍ하루ㆍ밤의시간이

뜻하듯이언제나잠시라도임에관한것이라면모두빈틈없이세심하게주

의를기울이는지극한정성을대변한것이다. 이세내용이同義反復하여

장황하다할정도로표현된것은이것에관심이크다는표시이다. 그리고

이세행위의결과가 ⓐ의 ‘믈얼굴’로 나타난다는점에서ⓑⓒⓓ세

행위는ⓐ에수렴되는세부행위이며, ⓐ는세표현의상위개념적표현이

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산으로 치닫고 강으로 내닫는

행위(ⅣＢ①)나꿈에서라도임을보려는기대(ⅣＢ②)는임의안부를알고

싶어하는마음의敷衍的인표현이다. 또하나의敷衍은Ⅴ㉠의 ‘落月’이다.

“하리싀여디여낙월이나되야이셔님겨신창안번드시비최리라”는

죽어서라도 임의 안부를 알아보리라는 意志의 표현이다.

이로써이작품의發想處는 ‘임의安否’가되고, 이를중심으로구상하여

처음초안되었을것으로짐작해본것이앞에서작품내용을시간순서로정

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작품의완성된실상과이짐작해본초안사이의차이는앞의제3절과제4

절의분석결과이다. 이제까지의분석을바탕으로또다시분석해볼것은

완성된작품문맥의흐름이다. 이흐름을제대로잘타고내려가야물길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ⅣㆍⅤ단락은앞의분석들에서문맥적성격이대체로거론되었으므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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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는그앞단락들을분석하여문맥의흐름을해명할실마리를잡으려고

한다.

Ⅰ㉠뎨 가 뎌 각시 본 듯도  뎌이고

Ⅱ①어와 네여이고

Ⅰ㉢ 다 뎌 져믄 날의 눌을 보라 가시고

Ⅱ②㉠이내 셜 드러보오

Ⅰ㉡텬샹 옥경을 엇디야 니별고

Ⅱ②㉡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얌즉가마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

다 너기실 ⓑ나도 님을 미더 군디 젼혀 업서 ㉣ⓐ이야 교야 어

러이 돗디 ⓑ반기시 비치 녜와 엇디 다신고 ㉤누어 각고 니

러 안자 혜여니 ㉥ⓐ내 몸의 지은 죄 뫼티 혀시니 ⓑ하히라 원망

며 사이라 허믈랴 ㉦셜워 플텨 혜니 조믈의 타시로다

Ⅲ글란 각마오 친 일이 이셔이다

ⅠㆍⅡㆍⅢ단락은두화자의대화로이루어져있다. 이를의사소통적의

미의관계로다시정리해본것을위에보였다. Ⅰ㉠과Ⅱ①은오랜만에만

난 두 화자의 일상적 인사이라면, Ⅰ㉢과 Ⅱ②㉠, 그리고 Ⅰ㉡과 Ⅱ②과

Ⅲ은 대응시킬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Ⅰ㉢의 ‘누구를 보러 가느냐’는 물음에서 ‘누구’는 상대방의 행동거지를

보고서짐작한특별한인식을담고있다. 그러나ⅠㆍⅡ단락에서는그특별

한인식의까닭인상대방의행동거지에대한정보가없다. 이관련정보는

ⅣＡ②(㉠ⓐ님다히쇼식을아므려나아쟈니ⓑ오도거의로다ⓒ일

이나사올가㉡ⓐ내둘업다ⓑ어드러로가쟛말고)에서찾아볼

수있다. 이를참조하면Ⅰ㉢에서의표현 ‘누구’는 ‘어디’가더무난한표현인

것같다. 상대방의행위의도를분명하게알지못하면서 ‘누구’를물은것은

묻는사람의주관적인짐작일따름이다. 이주관적짐작을, 아무정보없이

는, 外道라는 의심이담긴것으로풀이될여지가있다. 그러나이 물음에

대한응대는그물음에대한직접적인대답이아니라Ⅱ②㉠의 ‘내말(사설)

좀들어보오.’이다. 이응대는그물음의내용을전혀의식하지못한상태에

서 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곧, 응대하는 사람의 관심이 전혀 다른

것에있음을알수있다. 그것은, 이미앞에서살핀대로, 자신의현재처지

에대한것인것이다. 물음의 ‘누구’와응대의 ‘이내사설(내용)’이서로어긋

난것은작자의의도적설정이라고판단해야할것이다. 이의도적설정에

서 ‘누구’에대한짐작은Ⅱ②㉢과ⅣＡ에담긴일편단심에대한修辭的論

理의事前裝置로서구실을하게되는것이다. 곧, ‘이내사설’의내용과응

대의 태도는 그 일편단심을 형상화한 것이다.

Ⅰ㉡에서물음의핵심은백옥경을떠나게된 ‘까닭(엇디야)’이다. 이에

대한 응답이 Ⅱ②이고, 그 중에 ㉣㉥㉦이 그 직접적인 대답에 해당된다.

이대답은주관적인판단의대답이지객관적인근거를갖춘대답이아니다.

이대답에는객관적인근거를모른다는사실이숨겨져있다. ㉣㉥에서백옥

경을 떠나게 된 까닭을 자기 탓으로만 여긴다. 임에게서 그 까닭을 찾지

않고임은그럴뜻이없었을것이라는주관적판단은임에대한사랑의지극

함을암시한다. ㉦에서견척에대하여자신의숙명으로결론하는것은이

지극한사랑을더욱강조한다. 이대답의속마음을안상대방은Ⅲ의말로

밖에위로할수없을것이다. 이 위로의말이이처럼단순할수밖에없는

것은 백옥경을 떠나게 된 까닭을 두 화자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분석으로ⅠㆍⅡㆍⅢ세단락의대화내용과그상관적의미관계가

파악되었다. 이에다시원래상태의문맥을 보면, 단락 Ⅰ이작품의발단

부분인만큼이어질내용을암시하는(Ⅰ㉡) 한편으로이어질내용에혼선

을일으키고(Ⅰ㉢) 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단락Ⅱ에서는Ⅰ의화자가

묻는내용에는관심을두지않는심리상태와, 임에대한변함없는사랑의

심정을표출시킨다. 단락Ⅲ의단순하고형식적일수밖에없는위로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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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자의마음을진정시킬수없다. 오히려 ‘맺힌일’은ⅣＡ①㉠의 ‘임을

모셨기때문에임의일(관련된모든일및마음속)에대해서는내가잘안다’

는 주관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구실을 하게 된다. 이 판단은 화자 자신이

임과아주친밀한관계에있었다는주관적인식을담고있다. 그러므로 ‘맺

힌일’이있었던것이아니라㉣ⓐ(이야교야어러이돗디)에서

말한대로자신의임사랑이지나쳤던것이백옥경을떠나게된까닭이라고

자기짐작에따른주장을하게된것이다. 여기서토로되는사랑의심정이

Ⅳ단락으로이어져확장되고, 임의소식을알수없는현실에대한Ⅴ㉠의

悔恨이다시토로되자Ⅴ㉡의위로가이어진다. 이Ⅴ㉡의위로는작품의

결말부분이므로Ⅴ㉠과어울리는특별한의미를담게될것이다. 곧, 임의

안부를확인하려는의지를암시하는 ‘落月’에대하여, ‘궂은비’는, 그것이현

실적으로불가능함을깨우쳐주는실제적인상황을담은표현이다.5) ‘궂은

비’는, 장마가사람들이활동하지못하도록옭아매듯이, 현실적實狀을받

아들여 혼자서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형상화한 표현인 것이

다.6)

끝으로, 이문맥의분석을마무리하면이렇다. 구상및초안의짐작해본

5) Ⅴ㉡의 구절을 ‘(이내 사설의) 화자를 버린 임에 대한 원망에서 나온 말’(이유진,

2008:153쪽)로풀이한다면, 화자의심리와화자의작중의도가일치하지않는다. 그리

고임-자아, 상계-무의식, 하계-의식(같은책, 159-160쪽)으로대응시키는논리는심리

학적 분석방법으로 작품을 해부하는 주객전도의 모양새를 보인다. 또 다른 풀이로

“‘궂은비’의생성작용에창조적인의미를부여”(조세형, 2006:248쪽)한다는 ‘창조적의

미’는 작품 이해를 작품 내용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한 것 같다.

6) ‘궂은비’를 “巫山行雨와같은義의詩想”(김사엽, 1959:113쪽.)이나, ‘瀟湘夜雨’와관

련(최태호, �松江文學論考�, 도서출판역락, 2000. 377-379쪽.)지어숙고하는것은착상

의유례로는인정할수는있겠지만,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기에따라서그풀이결과가

아주 달라진다는 점에는 피차 주의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작품을 漢譯한 자료에

대하여 다른 기회에 직접적으로 고찰하겠지만, 주목할 점은 그들이 작자가 아니라 독

자로서 번역자 및 논평자라는 사실이다. 그들의 견해가 옳더라도 후학의 비판적 자세

가 없이는 단순한 답습에 그칠 것이다.

상태처럼시간순서대로짜였어도한편의작품이될수있다. 그렇게되었

다면 하루의 일과만을 다룬 단순한 내용, 평범한 문맥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도임의소식을듣기전까지는그일과가매일반복될것이라는것은

작품의여운속에담겨있을것이다. 그러나그것을변형시켜완결된작품

은 현재 현장의 대화 속에 과거에 대한 心懷를 담아 혼선을 일으킬 듯한

의도적인유기적짜임으로실감을더욱높이는기법을성공적으로구사하

였다고 평할 수 있다.

그리고두화자의대화로외형의틀을삼은까닭은 <思美人曲>처럼단일

한 독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 효과는, 두

화자의대화에똑같을수없는두생각을대응시켜한사람만의갈등이아니

라두사람사이의소통불일치에서일어나는또다른긴장까지포함됨으로

써획득하게되는입체적효과인것이다. Ⅲ이나Ⅴ㉡과같은상대화자의

위로는문맥의흐름에변화의기복을일게하거나갈등을더욱심화시키는

구실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결국이작품의문맥과내용의얽어짜임은그效果와아울러作意를명확

하게드러내기위하여계산된작법이라고말할수있다.7) 이에덧붙여미리

말할것은, 이작품의작의는문맥에서핵심구실을한일편담심의형이상

학적개념인 ‘(언제어디서나當爲的인) 事君以忠’이며, 이작품은이를戀

歌의 형식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7) 최근의종합적고찰로서영숙(1999:149-174쪽)의논문이있는데, 기존연구들을분석

하고 서술방식을 고찰한 이 논문도 기존 연구의 한계인 대화 내용과 문맥의 파악에

혼란을일으키고있다. ‘연모와 원망의 정서사이에서의갈등의표출’이라는 시각이 문

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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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表現의 凝集性 및 두 話者의 性格

‘이내사설’ 화자의신분을암시하는자료는 ‘천상백옥경’(Ⅰ㉡) 하나이

다. 이글감은, 말뜻그대로받아들이면화자는仙人에해당되지만, 인간계

를비유한표현이다. 그러므로옥황상제의백옥경은임금의궁궐이고, 임금

이작중의임으로비유된것임에 ‘이내사설’의화자는벼슬아치이며, 견척

은 유배를 뜻하는 것으로 한꺼번에 풀이될 수 있는 근거이다. 그런데 이

화자가백옥경에살았던사실을아는사람을만남은우연한만남이다. 어떤

작품에서라도문맥에서의偶然은유기적짜임을해친다. 이것이偶然이아

니라必然이되려면, 그해명근거는두화자의설정의도에서찾아야한다.

이를해명할수있는다른예를하나들면, 같은화자의바로이어지는

물음 Ⅰ㉢의 “다뎌져믄날의눌을보라가시고”이다. 이구절의 ‘눌’에

대하여앞에서 ‘누구’보다는 ‘어디’가더무난한표현인것같다고언급하였

다. 그런데이작품의발상이 ‘임의소식을알고싶어하는것’임에주목하

면, 이 ‘누구’는임의소식을전해줄사람으로풀이될수있다. ‘이내사설’의

화자는이사람을만날수있기를기대하여하루낮을여기저기바삐다녔

다. 이모습이다른구절에서는 ‘어디로가다’(ⅣＡ②㉡ⓑ어드러로가쟛말

고)로표현되어있다. 이 “눌을보라가시고”라는물음은상대방이임의

소식을알고싶어한다는의도를알지못한채상대방의겉모습만보고짐작

한 말이라는 점에서는 제대로 정확하게 사용된 말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눌을보라’를外道의의심을담은표현으로곡해할수있기때문이다. 이렇

게풀이되면, 이작품이유기적짜임새를유지하지못하게된다. 결국, 이

‘눌을보라(누구를만나려고)’는 두화자가같은한사람이라면한뜻으로

인식될수있어정확한낱말사용이될수있을것이다. 즉, 마음이혼란한

상태에서허둥지둥 바삐가면서 ‘지금내가누구를만나려고어디로가고

있는것인가’라는자문자답을두自我의대화형식으로바꾸어표현한것으

로 해명되어야 알맞다는 것이다. 그래야 통일된 유기적 짜임새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근거하여두화자의만남은우연한만남이아니라는것이해명된다.

이는 두화자가한사람의분리된두 자아라고인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내사설’의화자는歸家中이지만, 상대화자가길가는상황에대한정보

는 전혀 없다. 후자의 경우는 그 정보가 없으므로 偶然한 설정일 수밖에

없게되는데, 두自我의分離를적용하면설정정보가없는화자의출현은

무난히 풀이된다. 이 표현들에서 ‘한 사람의 분리된 두 자아’라는 의미를

형성하는 응집성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Ⅲ의 “글란각마오친일이이셔이다”는앞의두사례와마찬가

지로문맥에서의앞뒤호응관계가밀착되어있다는점에서똑같이두자아

의대화로풀이된다. Ⅲ의위로하는말대신에스스로마음을삭이거나잊

어버리거나체념하라고위로하는말을할수도있다. 그렇게되면, 그 뒤

ⅣＡ의내용과조화롭게연결될수없다. ‘맺힌일’이란말은, 이미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이내사설’의화자가임에게서見斥받은까닭을상대화자도

모른다는사실을담고있는함축적인표현이며, ⅣＡ의내용을이끌어내는

구실을한다. 그리고ⅣＡ①㉠의 “님을뫼셔이셔님의일을내알거니”에는

그견척의까닭을알수없어애타는속마음을숨겨담은표현이라고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心相이 Ⅴ㉡의 ‘궂은비’로 비유된 것이다.

이 ‘궂은비’가담긴Ⅴ㉡의위로는Ⅴ㉠의 ‘죽어낙월이되어’에대한판단

을담은말이다. 임의안부를죽은넋으로라도확인하고싶은간절함을 ‘落

月’로표현한것에대하여혼자삭일수밖에없다는同情의뜻을 ‘궂은비’로

표현한 것이다. 이 동정은 임의 소식을 알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담고있다. 이판단은見斥에근거하며, 견척에는다른사람들과의

접촉이제한되어있음을포함하고있다는것을 ‘아무리임의소식을알려고

해도알수없다’(ⅣＡ②)는말에서짐작할수있다. 이처럼두위로의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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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문맥에서상대화자의사설에대하여적절한대응을이룬다. 게다가

이대화에서의敬語사용을同情心으로상대의마음을위로하는효과를노

린장치라고풀이하면, 이경어표현은심한갈등을겪는한사람의두마음

(자아)를 훌륭하게 객관화시킨 형상화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이 대응들은 한 사람의 마음속 갈등 양상을 두 자아로 분리시켜

마치두화자를객관적인존재처럼錯亂시키는效果를거두고있는것이다.

이의도적인얽어짜기기법은문맥에서밀접한호응관계를유지시키는응

집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문맥의응집성은표현들사이에서도찾아볼수있다. 화자가알고

싶어하는임의소식인임의근황네가지(ⅣＡ①㉡)는侍從이하는일에

관한것이다. 이일은임(임금)의사회적활동(國政)을돕는것이아니라

임이집(內殿)에있을때그의心身의安息을위한일이다. 따라서이일에

는임금을해칠나쁜마음이없다면진심으로지극한정성을다할것이틀림

없다. 이지극한정성이견척을받은후에도임금의소식을알고싶어하는

화자의마음이다. 이 정성과마음에는 ‘군뜻’(Ⅱ②㉢ⓑ)이 없다. 그렇다면

견척받을까닭이없다. “내 얼굴이거동이님괴얌즉가마”(Ⅱ②㉡),

“엇딘디날보시고네로다너기실”(Ⅱ②㉢ⓐ)에서사랑(君恩)을받은까

닭도알수없다. 화자가그까닭들을알수없음은진심에서우러난지극한

정성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것을 뜻한다. ‘조물의 탓’(Ⅱ②㉦)이란 판단이

이것을직접가리킨다. 타고난천성대로하였다는뜻이다. 곧, 이 ‘사설’의

내용은순수한사랑, 곧충직한事君以忠의표방으로일관된다.ⅣＢ②ⓖ의

“의머근말”은, 겉으로안부를여쭙는것에지나지않지만, 속으로는

사군이충의정성을다바치려는마음의다른표현이다. 이마음이뜻하는

대로되지않을때죽음을생각하게되는것인데, ‘궂은비’로죽음을스스로

거부한 까닭은 사군이충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마음 때문이다. ‘궂은비’는

화자가 (임의 소식을알 수있을때까지, 나아가임의시중을 들수있을

때까지) 객관적현실상을참아이겨내어야하는고통을승화시킨표현이다.

이 표현은 지극한 임사랑, 사군이충의 실현을 지향한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화자의 심리적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에서 응집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사례는 단락 ⅣＢ②이다.

ⓐ모쳠  자리의 밤듕만 도라오니 ⓑ반벽 쳥등은 눌 위야 갓고

ⓒ오며 리며 헤며 바자니니 ⓓ져근덧 녁진야 픗을 잠간 드니

ⓔ졍셩이 지극야 의 님을 보니 ⓕ옥  45얼구리 반이나마 늘거

셰라

ⓖ의 머근 말 슬장 쟈 니 ⓗ눈믈이 바라나니 말인들 어이

며 ⓘ졍을 못 다야 목이조차 몌여 니

ⓙ오뎐된 계셩의 은 엇디 돗던고 ⓚ어와 허로다 이 님이 어 간

고

ⓛ결의 니러 안자 창을 열고 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 이로

다

ⓐ의 ‘찬 자리’는 독수공방과 같은 혼자 상태를 뜻하는 표현이다. 이와

관련하여ⓑ의 ‘半壁靑燈’도등불이방전체를비추지못하고한쪽만비춘

다는 뜻에서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하여 또한 혼자인 상태를 형상화한

표현이다. ‘눌 위하여밝았는고’ 또한일할 때필요한불빛의효능에관한

표현으로 ‘해야할일이없으므로불빛은소용이없다’는뜻이다. 곧, ‘임을

모시고서임에게시중드는, 자신의일을하지못하는현재상태’를함축한

표현이다. 이표현들모두는겉으로는임없는독수공방상태를묘사하는

관습적인표현꼴과같지만, 화자가자신의삶에대한인식을형상화한표현

이다. 곧, 이표현들로형상화하려고한것은독수공방의외로움이아니라

삶에 대한 意慾이 弱化된 心相인 것이다.

ⓒ는이단락안에서단락ⅣＢ①의낮의행위를다시구현시켜이단락

안으로끌어들이는구실을하고, 이로써ⓓ의 ‘풋잠’과ⓔ의 ‘정성’을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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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실마리구실을한다. 그리고ⓓ의 ‘풋잠’은 낮의행위가심신에 힘겨운

일과였음을 ‘져근덧’과아울러암시하면서, 여전히임의소식알기에만관심

을기울이고있는마음상태, 곧잠자는것까지잊을정도로몰두한상태를

암시한다. 이에 ‘力盡’이 (풋)잠을이끌어내고, 잠은 ‘임의얼굴’을보는꿈을

이끌어낸다. ‘임의 거의 늙은 얼굴’은 ‘물 같은’ ‘옥 같은’ 얼굴이 아니므로

눈물이솟아나고(ⓗ) 목이메는(ⓘ) 까닭인데, 이는임의심신이편안하지

못하다는것을확인한때문이다. 그런데이것은실제가아닌꿈속현상이지

만,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표출이다.

이염려는자신이시중드는일을직접하지못하는것에대한주관적짐작일

뿐이다. 화자가잠깨어깨닫는현실적실제상황은 ‘그림자’로제시된다. 이

그림자는화자자신의그림자이며, 화자혼자라는현실적실제에대한自覺

을형상화한것이다. 그런한편으로 ‘그림자’에는꿈이비현실적주관적虛

想이며, 자신이바라는임소식알기도실현가능하지않다는것까지포함

되는 넓이를 가진다.8)

이 ‘그림자’는 Ⅴ㉠의 ‘落月’을 이끌어내는 구실도 하는데, 단락 ⅣＢ와

Ⅴ는앞에서언급되었듯이문맥적연결이되지않는단락들이다. ⅣＢ②ⓜ

의 ‘그림자’와Ⅴ㉠의 ‘낙월’ 사이에는심리적聯想作用이개입되어있다. 이

연상작용으로서로연속되지않는시간에서의각각의두행위가마치문맥

의인과적관계로연속되는것처럼착각할수있는것은얽어짜기작법의

표면다듬기방법의결과라고지적할수있다. ⅣＡ②ⓑ의 “어드러로가쟛

말고”와ⅣＢ①(임소식을전할사람을만나기위한낮동안의모습)의사이

에서도각각의시간에한행위들인데도연속되는순차적행위처럼착각할

수 있게 자리를 이어 놓은 것 또한 마찬가지 방법이 사용된 것이다.

8) ‘그림자’를 화자(乙女)의 分身, 동반자, 고독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이 작품 내용

의 핵심을 임의 소식 알기가 아니라 戀慕想思로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된다.(최태호,

같은 책, 231-232쪽.)

끝으로, 표현방법에관련하여언급하면이렇다. 이작품이대화방식을

큰틀로하면서혼잣말형식의표현을사용한것은<思美人曲>의연속작품

으로서마찬가지로개인서정을표출하고있는것이그큰까닭인것같다.

그런데 “이내셜드러보오’에서풍기듯이하소연의성격을띠고있지만,

이 ‘사설’의혼잣말어투가상대화자와대화하는일상적인어투가아니라는

현상을지적할수있다. 이것은두화자의대화와그표현이조화를이루지

못해매끄럽지않다는것이다. 두화자를설정하여대화방식을도입한것

은이 ‘사설’의독백에내재된단순함을극복하기위한장치라고이해할수

는있다. 그러나이어투의부조화는작품전체의조화로움에흠이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분석하고설명한것처럼이작품은유기적얽어짜기작법으로작

품 내용을 짰기 때문에 읽기 간명하고 쉬운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문맥의 흐름 속에 표현들의

의미들을 일정하고 일관되게 연결시키는 응집성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

응집성은모든글이갖춘본질적속성이라고말할수있다. 흔히유기성이

라는 것은 이 응집성의 복합적 현상을 일컫는 말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7. 맺음말

모든글은凝集力있는有機的인짜임을목표로한다. 이짜임은글감들

이징검다리놓이듯제자리에알맞게제대로놓이는꼴(의미를유기적으로

얽어짜는형식)의틀이다. 이꼴과틀은글감들이作意를효과적으로드러

내는형상화의밑바탕이며형상화결과의꼴과틀이다. 효과적인형상화는

글감들이자연스럽게서로연결고리구실을조화롭게하여마치정해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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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로를따라가듯이부분의미들의흐름이연쇄적으로이어져제대로효과

적으로 작의를 생성해내는 과정과 결과이다. 이 과정에는 논리적 사고가

반드시필요하며, 이논리적사고가글감들이알맞게제자리에놓이게하

고, 부분내용들이 서로잇대며조화를이루게하는설계도구실을한다.

이것이한편의작품을온전하게만들수있는作法이고, 그작품을제대로

觀賞할수있는방법이다. 이논문의분석결과로 <쇽미인곡>은이러한꼴

과 틀의 작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결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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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for ‘Sokmiingok’ true character

Yang, Hee-chan

Jeongcheol's 'Sokmiingok' is a love song that is based on

innate and extremely devoted a loyalty to a king. In this work,

the main context and writing motive is the worrying heart of

speaker who want to get a news from her lover(the 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esthetic cohesion of

context, through arranging the content of work by time order, and

analyzing the meaning of expression. Every act of this work has

been done in the past time except this ond day schedule. It is the

first step to understand structure of this work. The concrete and

practical description is the figuring technique that generate

speaker‘s innermost feelings effectively. Expressions are accorded

with writing purpose and an idea consistently. And cohesion of

the context can be showed from continual enumeration of acts

that is in the flowing time.

At the end, two speakers are figured by two heart of one man.

Main speaker is the one who speaks innermost feelings. The other

speaker play a role that does main speaker‘s ‘speech’ and show

real situation of main speaker in the last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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